
초등고학년(4~6학년)

 헤파이토스님께 보내는 은솔이의 마음

헤파이토스님, 안녕하세요? 저는 초등학교 5학년 최은솔이에요.

저는 원래 헤파이토스님의 손재주가 너무 부러웠어요. 무기나 농기구, 그

리고 예쁜 반전이나 목걸이 같은 걸 뚝딱뚝딱 다 만들어내시잖아요. 그래

서 ‘나도 헤파이토스님이 만든 예쁜 반지 딱 하나만 가져봤으면 참 좋겠

다’ 하고 생각했거든요. 하지만 제가 신화 우체국을 통해서 꼭 편지를 

쓰고 싶었던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. 헤파이토스님 이야기를 읽다가 자

꾸 제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에요.

사실 저는 4학년 2학기 때쯤 전학을 가게 되었어요. 전학 간 학교에서 친

구들 사이에 나 혼자만 '굴러온 걸림돌'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외롭

고 마음이 아팠어요. 친구들은 이미 다 자기들끼리 친한데, 저 혼자 중간

에 잘 끼지 못해서 혼자있거나 친구들에게 괜히 장난으로 놀림을 받으면 

속상해서 속으로 많이 울기도 했거든요. 그런데 신화 책을 보니까 헤파이

토스님도 어릴 때 못생겼다고 놀림받고 외롭게 자랐다고 써 있더라고요. 

그걸 읽는데 꼭 제 이야기 같아서 가슴이 막 쿵쾅거렸어요.

 

기입 금지



하지만 헤파이토스님은 외롭다고 가만히 앉아서 울고만 있지 않으셨잖아

요. 대장간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멋진 물건들을 뚝딱 만들어 사람들에

게 선물하고 행복하게 해주셨어요. 또 올림푸스 전쟁이 났을 때도 좋은 

무기들을 만들어서 다른 신들을 열심히 도와주셨고요. 상처를 많이 받아

서 외로웠을 텐데도 남을 도와주는 착한 마음을 보면서 ‘와, 진짜 멋지

다. 나 같으면 화만 났을 텐데 대단하다’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

진짜 멋진 사람은 자기가 슬프다고 짜증만 내는 게 아니라, 그 마음을 바

꿔서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도와주는 사람이라는걸요. 요술 같은 손재주

랑 따뜻한 마음을 배워서, 제가 만든 예쁜 물건들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

만들어주고 싶어요!

멀리서 헤파이토스님이 늘 기분 좋게 지내시기를 응원할게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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헤파이토스님의 착한 마음을 닮고 싶은 은솔 올림


